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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고용정보원,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 진출 돕는다
3일,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  한국고용정보원(원장 직무대행 신종각)은 9월 3일 아동권리보장원(원장 정익중)과 
자립준비청년*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
밝혔다. 
  * 자립준비청년: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

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

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
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‘찾아가는 상담’ 서비스를 확대하고, 
맞춤형 정책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
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.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별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
준비청년의 ‘찾아가는 상담’ 참여를 지원하고, 온통청년에서 운영하는 정책 
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기로 했다.
  한편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·은둔 청년의 자립을 
위해 ‘찾아가는 상담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지난 8월 26일 서울 은평구 
소재의 두더집* 회의실에서 고립·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▲중앙부처 및 
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, ▲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, 
▲진로·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적극 지원하고, ▲입사지원서·면접 클리닉 
등의 취업상담을 제공했다.
   * 두더집: 사단법인 ‘씨즈’에서 운영하는 고립·은둔 청년 커뮤니티 공간

 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“청년정책 포털인 온통청년을 통해 일반 청년
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까지 도움을 주기 
위해 노력하고 있다”라며 “이번 업무협약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취약
계층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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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 사진>

※ 사진설명 : 8월26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두더집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상담사(우측)가 고립·은둔 

청년(좌측)을 대상으로 ‘찾아가는 상담 서비스’를 제공하고 있다.

  ※ 9월 3일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은 추후 기자단에 별도 송부 예정

  


